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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바람이나 의도,

믿음과 같은 마음상태들(mental states)에서 기인한

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마음상태에 근거해서 자

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마음이론

(theory of mind)’ 연구는 Premack과 Woodruff

(1978)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발달 심리학의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의도, 바람 등과 같은 마음상태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믿음, 바람, 의도 등은 사람

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믿음이나 바람 같은 마음상태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마음상태의 특징들 중에서도 표상적

(representational)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수미, 김혜리, 2000; Pern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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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세, 7세, 9세, 11세, 13세를 대상으로 틀린 믿음 과제를 사용하여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 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로는 Perner와 Wimmer(1985)의 과제와 Sullivan 등

(1994)의 과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음상태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일차순위 옳은 믿음, 일차순위 틀

린 믿음,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차순위 마음상태는 5세

도 이해하지만, 이차순위 마음상태는 5세 이후에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음의 표상적 특징을 이

해해야만 가능한 틀린 믿음의 이해는 앎과 모름과 같은 마음상태(옳은 믿음, 앎/모름)의 이해보다 더 늦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차순위 틀린 믿음은 7세 이후 발달하며 11세 이후에는 발달적 변화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마음상태,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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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representation)이란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

물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즉, 표상 대상

(referent)을 표상 내용(content)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 대부분의 표상은 하나의 표상 대상을 하나의

표상 내용으로 나타내지만, 하나의 표상 대상을 서

로 다른 표상 내용으로 나타내거나 표상 내용을 실

제와 다르게 오표상(misrepresentation)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것이 바

로 이러한 표상으로서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김혜리, 1997; 이수미, 김혜리, 2000).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마음에 표상할 때 우리 자신

의 경험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표상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나의 표상과 다른 사람의

표상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reality)와 표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믿

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으

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특정 상황을 마음속에 어떻게 표상했는

지 즉, 그 사람의 표상(생각)을 내 마음 속에 표상

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표상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측정

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실제와 표상이 다른 틀린 믿

음(false belief)이다.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를 검사

하기 위한 과제는 Wimmer와 Perner(1983)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Maxi 과제이다. Maxi 과제

는 Maxi가 초콜릿을 A장소에 놓고 나간 사이 엄마

가 들어와서 초콜릿을 B장소로 옮겨 놓고 나갔다

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Maxi가 돌아와서 초콜릿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질문하는 과제이다. Maxi

과제에서 3세 아동 대부분은 Maxi가 초콜릿이 실

제 있는 위치인 B장소에서 초콜릿을 찾을 것이라

고 대답한 반면, 4세의 절반 정도와 5세 아동은

Maxi의 틀린 믿음에 근거하여 A장소에서 초콜릿

을 찾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Perner, Leekam

과 Wimmer(1987)는 또 다른 틀린 믿음 과제로 상

자의 내용물이 바뀌는 Smarties 과제를 개발하였

다. Smarties 과제는 실제로는 연필이 들어있는

Smarties 상자를 보여주고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

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후 상자를 열어 내용

물을 확인하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과제이

다. 이 연구에서도 3세 아동은 상자를 처음 본 사람

의 틀린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Wimmer와 Perner(1983)의 과제가 개발된 이후

이 과제들을 이용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

는데, 이 연구들에서도 4세 이전의 아동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다(이수미, 김혜리, 2000; Moses &

Flavell, 1990; Gopnik & Slaughter, 1991). 그러나

이와는 달리 4세보다 어린 나이에도 틀린 믿음을

이해한다는 결과를 보여 준 연구들도 있다.

Wimmer와 Perner(1983)의 틀린 믿음 과제를 보완

하여 과제의 질문 형식을 “어디서 물건을 찾을까?”

에서 “물건을 처음에 어디서 찾을까?”로 바꾸거나

(Siegal & Beattie, 1991), “처음에 상자를 보았을

때, Smarties(정답)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었지?”라고

정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할 경우(Steverson, 1996),

혹은 질문에서 묻고 있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상자가 닫혀 있었을 때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

다고 생각했니?”라고 질문하는 경우(Lewis &

Osborne, 1990)에는 3.5세도 정답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로는 Onish와 Baillargeon(2005)이 비언어

적 과제를 사용했을 때 15개월 영아도 틀린 믿음을

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15개월

영아는 숨겨진 장난감에 대한 주인공의 틀린 믿음

에 근거하여 주인공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Wellman, Cross와 Watson(2001)이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틀린 믿음 과제를 사용한 17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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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30개월

에 20%, 44개월에 50%, 56개월에는 74.6%가 정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3세나 더 어린 아동은 과제가 쉬울 경우에

만 정답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로 볼 때, 4세 이전의

아동은 틀린 믿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렴

풋이 이해하며, 적어도 4세 정도가 되어야 어떤 사

실에 대해 우리가 틀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

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수미,

김혜리, 2000; Gopnik & Slaughter, 1991; Moses

& Flavell, 1990; Perner & Wimmer, 1983; Perner,

Leekam, & Wimmer, 1987; Wellman, 1990).

믿음과 유사한 마음상태로는 앎(knowledge)과

모름(ignorance)이 있다.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접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3세 정도가 되면 아동은 상자 안을 본 사람은

상자의 내용물을 알지만 상자를 만져본 사람은 상

자 안의 내용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즉, 보는 것과

아는 것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Pratt & Bryant,

1990). Wimmer, Hogrefe와 Perner(1988)는 아동에

게 상자 안의 물건을 보여주거나 내용물이 어떤 것

인지 말해준 후, 상자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를 아

는지/모르는지 또 어떻게 아는지/모르는지 질문하

였다. 그 결과 3세 아동도 4세 아동처럼 상자 안의

물건을 보았거나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

은 경우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만, 보지 못하

거나 듣지 못한 경우는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하였

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지/모르는지에 대해서는 4

세 아동 대부분이 보거나 들어서 안다고 정확하게

답한 반면 3세 아동은 일부만이(12명 중 3명) 정확

하게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 아동이 어떤 사

실에 대해 지각적으로 접해 본 경우에만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

지는 못함을 보여 준다.

Hogrefe, Wimmer와 Perner(1986)는 앎과 모름

에 대한 이해와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한

실험 안에서 비교하였다. Hogrefe 등은 3～6세 아

동을 대상으로 앎/모름과 틀린 믿음의 이해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3세의 절반과 4, 5세의 80%가

앎/모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하였으나, 틀린 믿

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3세 아동이 답하지 못하였

고 4세의 절반과 5세의 80%가 정확한 답을 하였다.

이는 3세와 4세 아동이 앎/모름보다 틀린 믿음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아동들은 앎과 모름을 틀린 믿음보다 더 일찍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앎과 모름을 이해하는

것은 표상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서는 실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

는지만 알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초콜릿

이 A에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위

해서는 A에서 초콜릿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만 알면 된다. 그러나 틀린 믿음은 보다 복잡하다.

틀린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앎과 모름 같은 마

음상태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그 앎/모름 상태를

근거로 하여 믿음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초

콜릿이 선반에 있는 것을 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초콜릿을 냉장고로 옮겨놓은 경우, 초콜

릿의 위치에 대한 A의 틀린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A와 B 모두 초콜릿을 보는 지각 경험을 통해

초콜릿의 위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각자가 아는

것을 토대로 A와 B는 서로 다른 표상을 가지게 되

었고, A는 실제(초콜릿의 위치)와는 다른 표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사실

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과 다르게 표상하여 틀

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4세가 되어야 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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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이해하게 되나(Perner, Leekam, & Wimmer,

1987), 표상적 특성의 이해가 요구되지 않는 옳은

믿음(true belief)이나 앎과 모름 등은 보다 일찍 이

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마음이론에 대한 발달 연구들은 주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나 앎 그리고

모름과 같은 마음상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이 세상

즉, 특정 상황에 대해 가지는 마음상태를 일차순위

마음상태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상황에 대해

서만 마음상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상태에

대해서도 마음상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화영화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윤호는 모른다는

것을 희진이가 알고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윤호

의 마음(예: 만화 영화가 끝났다는 것을 모름)에 대

한 희진이의 마음(예: 윤호가 모른다는 것을 앎)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예: A의 생각에 대

한 B의 생각)를 이차순위 마음상태라 한다.

특정 상황을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표

상하는지를 아는 것, 즉 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

해하는 것(일차순위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

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람

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이차순위 믿

음)를 아는 것에 기초한다(Perner & Wimmer,

1985). 따라서 이차순위 마음상태(예: “그녀는 그가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를 이해하는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추론의 토대가 되며 보다 복잡한 인

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ullivan, Zaitchik, & Tager-Flusberg, 1994).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틀린

믿음 즉, 이차순위 틀린 믿음(예: A의 믿음에 대한

B의 틀린 믿음)은 6세 이후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gton, Pelletier, &

Homer, 2002; Matsmura, 1997; Perner & Wimmer,

1985). Perner와 Wimmer(1985)는 이차순위 믿음에

대한 아동의 이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를 만

들었는데, 이 과제는 일차순위 틀린 믿음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 과제(Wimmer & Perner, 1983)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였다. Perner와 Wimmer의

과제에 사용된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두 등장

인물 A와 B가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스크림 차를

보았는데, 얼마 후 A는 집으로 갔고, 혼자 공원에

남아 있던 B는 아이스크림 차가 공원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A도 집근처에서 아이스

크림 차가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5세

부터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

준 후 B는 A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어디로 갈 것이

라고 생각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정확

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동은 아이스크림 차의 실

제 위치를 A가 알고 있다는 것을 B는 알지 못한다

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A의 생각에 대한

B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결과, 5세

아동과는 달리 6, 7세 아동은 정확한 답을 하여 이

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tington, Pelletier와 Homer(2002)의 연구에서도

6.5세 이후가 되어야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잘 이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6세 이전에 이차순위 믿음의 이해

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Coull, Leekam,

& Bennett, 2006; Leekam & Prior, 1994; Sullivan,

Zaitchik, & Tager-Flusberg, 1994)도 있다.

Sullivan, Zaitchik와 Tager-Flusberg(1994)는 4세

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Sullivan 등은 두 종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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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아동의 수행을 비교하였는데, 하나는

Perner와 Wimmer(1985)의 과제를 수정한 것이었

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에 속임수를 포함시킨 과제

였다. 틀린 믿음과 속임수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속임수 상황에서 아동들이 일차순위 틀린 믿음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Hala, 1991;

Sullivan & Winner, 1993; Winner & Sullivan,

1993), Sullivan 등은 이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에서

도 속임수 상황에서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더 일찍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Perner와

Wimmer(1985)의 과제 수행과 비교하였다. 연구결

과, 속임수 상황 과제에서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더 잘 이해하였으며, 5세 후반과 6세 초반 아동의

90%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한 Coull, Leekam과 Bennett (2006)은 Sullivan 등

(1994)의 과제를 수정한 과제와 Perner 등(1985)의

과제를 사용하여 4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

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를 살펴보았는데, Sullivan

등(1994)의 과제를 수정한 과제는 5세의 50%가 이

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정답을 하였다. 또 4세부

터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 없

이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질문하는 조건과 이차순

위 틀린 믿음 질문 직전에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

을 하는 조건의 수행을 비교하였는데, 이차순위 틀

린 믿음 질문 직전에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을 하

는 조건에서는 4세와 5세의 40% 정도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정답을 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이차순위 마음상태들에 대한 이

해 능력을 비교하였다. Leekam과 Prior(1994)는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틀린 믿음과 의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차순위 틀린 믿

음과 이차순위 의도 모두 같은 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세 아동 대부분이 이차

순위 틀린 믿음과 이차순위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

다. Hogrefe, Wimmer와 Perner(1986)는 3세부터 6

세 아동을 대상으로 앎과 모름 같은 마음상태와 틀

린 믿음의 이해 능력을 비교하였는데, 4세와 5세

상당수가 이차순위 앎/모름을 이해한데 반해 이차

순위 틀린 믿음은 5세와 6세 일부만 이해하였다.

이 연구는 이차순위 앎/모름의 이해가 이차순위 틀

린 믿음의 이해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

었다. 동일한 결과가 5세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Sullivan, Winner와 Hopfield(1995)의 연구에서

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서양 문화권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한 것인데,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를 다룬 연구도 있다. Matsmura(1997)

는 6세(5년 8개월 ～ 6년 1개월)부터 7세(6년 9개월

～ 7년 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마음상태

를 연구하였는데, 7세 중 절반 정도만이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여 서양 문화권 아동보다 늦게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차순위 앎/모름보다 이차순위 틀린 믿음

을 더 어려워하는 것은 서양 문화권 아동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윤미(2005)가 4세～7

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 능

력을 연구하였는데, 4세는 11.3%, 5세는 32.5%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정답을 한 반면 6세와 7세는

53.8%가 정답을 하여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능

력이 6, 7세 이후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에서 수행된 이차순

위 마음상태의 이해능력에 대한 연구들(조윤미,

2005; Astington, Pelletier, & Homer, 2002; Coull,

Leekam, & Bennett, 2006; Hogrefe, Wimmer, &

Perner, 1986; Leekam & Prior, 1994; Matsmura,

1997; Perner & Wimmer, 1985; Sullivan, Zaitchik,

& Tager-Flusberg, 1994)은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아동이 언제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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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차순위 앎/모름과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이

해가 아동 후기에 완성되는 것인지 혹은 성인기까

지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

째, 일차순위 마음상태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

의 발달 순서를 알아보았다. 둘째,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틀린 믿음과 같은 마음상태

의 이해와 앎, 모름과 같은 마음상태의 이해에 있

어서 어떠한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셋째, 선행 연구들 간에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가 나타나는 시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

가 나타나는 시기를 재조명해 보고 연령에 따른 발

달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차순위 틀린 믿음

에 관한 연구 중 서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

구에서는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5세에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7.5세 정도가 되어야 이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윤미(2005)

의 연구에서는 6, 7세부터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

해가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가 나타나는 시기에 있어서 시간적 지

연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선행연구들은 이차순위 틀

린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만을 주로 다루

고 있어서 7세 이후의 발달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차순위 틀린 믿

음의 이해가 언제 발달하는지, 실제로 이차순위 틀

린 믿음의 이해 능력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인

지 그리고, 7세 이후의 연령에서는 어떠한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 능력의 발달적 변화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5세, 7세, 9세, 11세 아동과 13세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5세부터 13세까지 2년 간

격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와 발달적 변

화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였다.

방  법

실험 참가자  

만 5세의 유치원 아동,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7세, 9세, 11세의 아동 그리고 만 13세의 중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각 연령별로 20명씩 총 100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연령별 평균연령과 연

령범위, 남: 녀의 성비율은 아래와 같다.

5세: 5년 6개월 (5년0개월～6년1개월), 11:9

7세: 7년 6개월 (7년2개월～11개월), 10:10

9세: 9년 7개월 (9년3개월～11개월), 11:9

11세: 11년 7개월(11년 2개월～11개월), 10:10

13세: 13년 7개월(13년 3개월～10개월), 10:10

과제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생일선물 과제, 솜사탕 과제)가 사용되었다.

이 과제들은 Perner와 Wimmer(1985)의 연구와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를 토

대로 새롭게 각색하여 만든 과제들이었다. 각 과제

는 특정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와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생일선물 과제의 에피소드는 엄마가

생일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샀지만 국효에겐 벌레

책을 샀다고 말하고, 잠시 후 엄마가 없는 사이 국

효가 엄마 가방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보게 되는 내

용이다. 솜사탕 과제는 지영이와 현숙이가 공원에

서 솜사탕 아저씨를 보았는데, 지영이가 돈을 가지



이수미, 김혜리, 김아름 /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의 발달적 변화

- 7 -

러 집에 가고 현숙이만 혼자 남아 있다가 솜사탕

아저씨가 학교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지

영이도 집 앞에서 학교로 가는 솜사탕 아저씨를 보

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각 이야기에 대해 네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네 가지의 질문 중 2개는 일차순위

마음상태(일차순위 옳은 믿음, 일차순위 틀린 믿음)

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2개는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질

문이었다. 생일선물 과제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질

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순위 옳은

믿음 질문은 사실과 일치하는 등장인물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국효는 생일선물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이었다. 이 질문은 국효

가 엄마 가방에 들어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우연히

보았기 때문에 ‘생일 선물이 자동차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것’임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

다. 일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은 등장인물이 실제와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알아

보기 위한 질문으로, “엄마는 국효가 자동차 장난

감을 봤다고 생각할까?”이었다. 이 질문은 국효가

엄마 가방에 들어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보았지만

엄마는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국효가 보고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므로 ‘못 봤

다고생각할것’임을이해하는지알아보기위한것이었다.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은 한 등장인물이 특정 사

실에 대해 알고/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등

장인물이 아는지/모르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국

효가 생일선물로 자동차 장난감을 갖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을 엄마는 알까?”이었다. 국효는

엄마 가방에 들어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보았기 때

문에 생일선물로 자동차 장난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엄마는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자동

차 장난감을 국효가 보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자

신이 벌레 책을 샀다고 말했으므로 국효가 자동차

장난감을 받게 될 것임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이차순위 앎/모름을 이해할 수 있다

면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이차순위 틀린 믿음 질

문은 한 등장인물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등장인물

의 틀린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아빠가

엄마에게 ‘국효는 당신이 어떤 선물을 샀다고 생각

하고 있어?’라고 물으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었다. 아동이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엄마는 국효가 자동차 장난감을 받게 되리

라는 것을 모르니까 ‘국효는 자신이 벌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됨을

이해하여 “벌레책”이라고 답할 것이다.

과제는 그림과 함께 음성이 제시되는 컴퓨터용

과제로 제작하였다. 각 과제에서 이야기 줄거리는

3장에서 5장 정도의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을 설명하

는 음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질문도 동일하게 그림

과 음성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자는 간단

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

였다. 라포가 형성되면, 실험자는 아동에게 컴퓨터

로 재미난 이야기 그림책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과제의 이야기 부분을 보여 주었다. 실험자는

아동과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간혹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는 이야기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아동이

내용을 잘 보았다고 하면 질문 부분을 보여 주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대답과 동시에

실험자가 직접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함으

로써 답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한 아동에게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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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제시순서는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하였다.

각 과제 내에서 질문이 제시되는 순서는 앞서 기술

된 순서로 고정하였다. 한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점수화 

각 과제마다 네 가지 질문(일차순위 옳은 믿음,

일차순위 틀린 믿음,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하였는데, 오답은 0점으로 정답은 1점

으로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각 과제의 총점은 4점

만점이었다. 생일선물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국효는 생일선물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까?”라는 일차순위 옳은 믿음 질문에 “자동차”라고

답하면 1점, “벌레책”이라고 답하면 0점을 주었다.

“엄마는 국효가 자동차 장난감을 봤다고 생각할

까?”라는 일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못 봤다고

생각해”라고 답하면 1점, “봤다고 생각해”라고 답하

면 0점을 주었다. “국효가 생일선물로 자동차 장난

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엄마는 알

까?”라는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에 “모른다”고 답

하면 1점, “안다”고 답하면 0점을 주고, “아빠가 엄

마에게 ‘국효는 당신이 어떤 선물을 샀다고 생각하

고 있어?’라고 물으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라

는 이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벌레책”이라고 답

하면 1점, “자동차”라고 답하면 0점을 주었다.

결  과

우선, 마음이 실제에 대한 표상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답할 수 있는 일차순위 마음상태를 묻는 질

문과 특정 사람의 마음상태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답할 수 있는 이차순

위 마음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수행을 비교하였

다. 사용된 두 과제 모두 2개씩의 일차순위 마음상

태 질문과 이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을 하였으므로,

일차순위 또는 이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에 대해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4점이 된다. 각 아

동의 수행을 비교하기 위하여 4점 만점을 100%로

환산하여, 각 아동이 두 종류의 질문에 대해 받은

정답점수는 정답률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에 대한 연령별

평균 정답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1을 보

면, 전반적으로 일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에 대한 정

답률보다 이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낮으며, 11세가 지나면 이러한 수행상의 차이가 감

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답

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마음상태 순위(일차순위, 이차순위) × 연령(5세, 7

세, 9세, 11세, 13세)을 변인으로 하는 혼합요인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음상태는 피험자 내 변인이

었고, 연령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다. 그 결과, 마음

상태 순위의 주효과와, F(1, 95) =28.031, p <.001,

연령의 주효과가, F(4, 95) =4.907, p < .05,

표 1. 일차순위 질문과 이차순위 질문에 대한

연령별 평균 정답률(%)과 표준편차(( )안은 표

준편차임)

연 령
일차순위

마음상태

이차순위

마음상태

5 세 78.8(20.31) 53.8(30.65)

7 세 88.8(15.12) 71.3(28.42)

9 세 85.0(18.85) 67.5(24.47)

11 세 93.8(11.11) 85.0(20.52)

13 세 82.5(21.61) 87.5(17.21)

전 체 85.8(18.21) 73.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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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였다. 또한 마음상태 순위와 연령 간 이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4, 95) = 4.537, p

< .05. 마음상태 순위의 주효과와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

의미하였으므로 두 변인의 주효과를 해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그림 1에는 마음상태 순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그림을 제시하였다. 5, 7, 9

세는 이차순위 마음상태보다 일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정답률이 더 높았으나, 11세와 13세는 일차순

위 마음상태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질문에 대한 정

답률에 차이가 없었다. 일차순위 마음상태의 정답

률은 모든 연령에서 80%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정답률은 11세와 13세만이

8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음상태 순위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연령의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령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차순위 마음상태에서 연령의 단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F(4, 95) = 6.189, p <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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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05세 07세 09세 11세 13세

연령

정
답
률 일차순위

이차순위

그림 1. 마음순위와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

.001, 일차순위 마음상태에서는 경향성을 보였다,

F(4, 95) = 2.097, p= .087. 연령의 단순 주효과를

사후 분석한 결과, 이차순위 마음상태에서 5세의

수행이 11세와 13세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Bonferroni, p < .05). 이는 일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는 5세 이후에 유의미한 발달적 변화가 없으나,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는 11세까지 발달적 변화

가 계속 나타나며 11세가 지나면 유의미한 발달적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정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마

음상태에 비해 더 쉽거나 어려운지 알아보기 위해

일차순위 옳은 믿음, 일차순위 틀린 믿음,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묻는 네 가지 질문

에 대한 수행을 비교하였다. 먼저 각 질문에 대해

아동이 획득한 점수를(두 개의 과제이므로 2점 만

점임) 정답률로 환산하였다. 표 2에는 각 질문에 대

한 연령별 평균 정답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5세도 일차순위 옳은 믿

음에 대한 수행(정답률 92.5%)이 11세(정답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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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높았다. 일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수행은 5

세의 경우 65%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으며 7세(정

답률 87.5%)는 13세 (정답률 80%) 수준의 높은 수

행을 보였다.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에 대해서도 5

세가 67.5%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고 7세(정답률

85%)는 13세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수행은 5세의 경우 매

우 낮아서 40%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고 7세와 9세

는 50% 수준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11세

와 13세는 80%이상의 높은 평균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일차순위 옳은 믿음, 일차순위 틀린 믿

음, 이차순위 앎/모름, 이차순위 틀린 믿음) × 연령

(5세, 7세, 9세, 11세, 13세)을 변인으로 하는 혼합요

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의 주효과

와, F(3, 285) = 16.629, p < .001, 연령의 주효과가,

F(4, 95) = 4.907, p < .05, 유의미하였으며, 질문과

연령 간 이원상호작용효과도, F(12, 285) =3.700,

p< .001, 유의미하였다.

연령
일차순위

옳은믿음

일차순위

틀린믿음

이차순위

앎 /모름

이차순위

틀린믿음
F(3, 57)b

5 세 92.5(18.32) 65.0(32.85) 67.5(37.26) 40.0(38.39) 1.379***

7 세 90.0(26.16) 87.5(22.21) 85.0(23.51) 57.5(40.64) 7.464***

9 세 85.0(23.51) 85.0(23.51) 77.5(30.24) 57.5(37.26) 5.516**

11 세 90.0(20.52) 97.5(11.18) 87.5(22.21) 82.5(29.36) 2.143

13 세 85.0(23.51) 80.0(25.13) 85.0(23.51) 90.0(20.52) .655

전 체 88.5(22.31) 83.0(25.84) 80.5(28.33) 65.5(38.07)

F(4, 95)a 0.442 4.924** 1.714 7.192***

a 연령의 단순 주효과, b 질문의 단순 주효과, ** p < .05 *** p < .001

표 2. 각 질문에 대한 연령별 평균 정답률(%)과 표준편차(( )안은 표준편차임)

질문과 연령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

였으므로 연령의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의 가장 아랫줄에 제시하였다. 일차순

위 옳은 믿음 질문과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에서는

연령 간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일차순위 틀린 믿음과 이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차순위 옳

은 믿음 질문과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에서 연령

간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5세도 일차순위 옳은 믿음과 이차순위 앎/모름

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차순위 옳

은 믿음은 이미 5세경에 발달이 거의 천정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서는 5세 아동도 수

행을 잘 하였으나(65%의 정답률) 7세와 11세의 수

행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Bonferroni, p <

.05). 이는 일차순위 틀린 믿음을 5세 아동도 이해

하나 7세까지는 계속 발달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

상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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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틀린 믿음 질문에서 5세 집단은 11세와 13세보

다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7세와 9세는 13세 집단

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Bonferroni, p < .05). 이

는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7세 이

후 발달하며 11세 이후에는 더 이상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가지 마음상태 질문들에 대한 정답률간의 차

이 양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

해, 연령별로 네 가지 마음상태 질문에 대한 정답

률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이, 보다 나이 어린 연령에서는 질문에 따라 수행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이든 연령에서는 수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검사질문의 단순 주효과 검

증으로 입증되었는데, 그 결과를 표 2의 오른쪽 끝

열에 제시하였다. 5세, 7세, 그리고 9세에서는 질문

의 단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11세와 13세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수행 차이를 분석

0

20

40

60

80

100

05세 07세 09세 11세 13세

연령

정
답
률

일차순위옳은믿음

일차순위틀린믿음

이차순위앎/모름

이차순위틀린믿음

그림 2. 연령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률

한 결과, 5세의 경우 일차순위 옳은 믿음에 대한 수

행이 일차순위 틀린 믿음과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수행보다 높았다(Bonferroni, p < .05). 7세의

경우는 일차순위 옳은 믿음과 일차순위 틀린 믿음

그리고 이차순위 앎/모름 질문에 대한 수행이 이차

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대한 수행보다 높았다

(Bonferroni, p < .05). 9세의 경우는 일차순위 옳은

믿음과 일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대한 수행이 이

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에 대한 수행보다 높았으며

(Bonferroni, p < .05), 이차순위 앎/모름과 이차순

위 틀린 믿음 질문에 대한 수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11세와 13세의 경우는 네 가지 질문

간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다 나이 어린 연령에서는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차순위 마음상

태 질문에 대해서는 낮은 수행을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차순위 마음상태까

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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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하게 되고, 또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동일

한 수준의 높은 수행을 보이게 되는 시기가 11세임

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첫째, 일차순위 마음상태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의 발달 순서가 어떠한지, 둘째, 마음

의 표상적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틀린 믿음과 같은

마음상태의 이해와 앎, 모름과 같은 마음상태의 이

해에 있어서 어떠한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셋

째,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 특히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가 나타나는 시기를 재조명해 보고 연

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먼저 일차순위 마음상태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의 발달 순서를 보면, 일차순위 마음상태와 이

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5세, 7세, 9세는 이차순위 마음상태

보다 일차순위 마음상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

으나 11세와 13세는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

모두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일차순위 마음상태

의 경우 5세도 옳은 믿음과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세 이후에는 발달적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는 11세까지 발달적 변화가 계속 나타났다.

둘째, 옳은 믿음, 앎과 모름과 같은 마음상태의

이해가 표상으로서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틀린 믿음의 이해보다 먼저 나타났다. 일차순위 마

음상태의 경우, 옳은 믿음을 묻는 질문은 모든 연

령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으나 틀린 믿음을 묻는 질

문은 5세가 다른 연령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옳

은 믿음, 앎/모름과 같은 마음상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마음상태로 표상으로서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도 이해가 가능하지

만, 틀린 믿음은 표상으로서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마음상태들

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마

음의 표상적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마음상태 즉,

틀린 믿음의 이해가 더 늦게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차순위 마음상태의 경우도 이차순위 앎/모름

의 이해는 5세경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이차순위 틀

린 믿음의 이해는 7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차순위 앎/모름의 이해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보다 먼저 5세경에 나타남을 보여준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Hogrefe, Wimmer, &

Perner, 1986; Matsumara, 1997; Sullivan, Zaitchik,

& Tager-Flusberg, 1994; Sullivan, Winner, &

Hopfield; 1995)과도 일치한다.

셋째,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는 7세 이후 나

타나기 시작하며 11세가 되면 더 이상 발달적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6, 7세 이후가 되

어야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들(조윤미, 2005; Astington, Pelletier,

& Homer, 2002; Matsmura, 1997; Perner &

Wimmer, 1985)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7세는 57.5%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 7세 중 절반 정도만이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Matsmura(1997)의 연구

와 7세 중 53.8%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한다

는 결과를 보여준 조윤미(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5세는 40%의 정답률을 보여 7세

(57.5%)가 지나야 어느 정도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 본 연구 결과는

모든 과제에서 5세 중 32.5%가 이차순위 틀린 믿음

에 정답을 하였으나, 6, 7세는 53.8%가 정답을 하여

과제 복잡성과 상관없이 5세가 7세보다 낮은 수행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윤미(200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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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가 7세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6세 보다 더

어린 아동들도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oull, Leekam, &

Bennett, 2006; Leekam & Prior, 1994; Sullivan,

Zaitchik, & Tager-Flusberg, 199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는

Perner와 Wimmer(1985) 과제를 수정한 과제와 속

임수가 포함된 이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를 만들어

수행을 비교하였는데, 속임수가 포함된 두 가지 이

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를 사용했을 때 4세～5세 초

반 대부분(71%)이 한 과제 이상에서 정답을 하였

으며 거의 모든 6세(5년 5개월～6년 5개월)가 한

과제 이상에서 정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erner와 Wimmer(1985) 과제를 수정한 두 과제를

사용했을 때 5세는 속임수가 포함된 과제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으나(평균 점수 0.86점), 6세 이후 아동

은 두 과제 유형 모두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7세 이후에 이차순위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Sullivan 등(1994)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실험절차의 차이 때문으로 생

각된다.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중

간에 중요한 단서를 강조해 주고, 검사질문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 확인 질문들이 선행되었으며, 이차순위 틀린

믿음 질문을 하기 직전에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의 중요한 사건 단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 절차나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이 아동의 수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

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를 함께 실시하여 수행

을 비교함으로써 과제의 복잡성과 이차순위 틀린

믿음 이해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정당화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표상으로서의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

았다. 선행연구들이 5세에서 7세경 아동을 대상으

로 이차순위 마음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만을

살펴보는데 머문 반면, 선행연구들보다 다양한 연

령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이

차순위 마음상태 이해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았

다. 일차순위 마음상태의 이해가 7세 이후에는 발

달적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이차순위 마음상태

의 이해는 11세까지 발달적 변화가 계속 나타났다.

특히,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는 5세(평균 정답

률 40%)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7세에

서 9세 사이(평균 정답률 57.5%)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11세 이후에는 더 이상 발달적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세 이후에 이차순위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나타난다는 이러한 결과

는 Mastmura(1997)의 연구와 조윤미(2005)의 연구

와는 일치하지만, 6세 이전에 이차순위 틀린 믿음

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양의 일부 선행 연구

들과는 여전히 시간적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지연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인지 혹은 실

험 절차상의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더 많은 피

험자와 다양한 과제들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을 비

교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국적 데이터 수

집을 통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순위 틀린

믿음의 이해에 어떠한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여준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와 동양 아동에 국

한된 것인지 혹은 서양 아동의 발달적 변화까지 일반

화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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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Changes in Understanding 

Second-order Mental States

Su-Mi Yi   Hei-Rhee Ghim   A-Re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developmental changes in understanding of second-order mental states.

Five-, 7-, 9-, 11-, and 13-year-ol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o second-order false-belief

tasks were used. Tasks were modified versions of Perner and Wimmer's(1985) 2nd-order tasks and

Sullivan et al.'s(1994) 2nd-order tasks. Children were asked 4 test questions(1st-order true belief,

1st-order false belief, 2nd-order ignorance, 2nd-order false belief) to test their understanding of mental

stat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5-year-old children were able to understand 1st-order mental

states but not 2nd-order metal states. Second, understanding of false belief occurred later than

understanding of knowledge or ignorance(true belief, ignorance). Third, 2nd-order false belief were

demonstrated at age 7 and develops by 11 years old.

key words: mental states, 2nd-order ignorance, 2nd-order false belief


